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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매일신문주최

대구시신청사예정지에서 상생장터

호남23곳영남29곳직거래부스마련

영광굴비울릉도오징어등특산물가득

경매쇼예술인무대등다채롭게펼쳐져

5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에서 화개장터를 방불케 하는

상생장터가펼쳐졌다. 광주일보와매일신문이영호남화합을위해주최하고

있는 2021 영호남문화대축전이다. 대구와광주에서번갈아열리는이번행

사는7일까지사흘동안진행됐다.

행사장에선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쯤 시작된 개막식을 대형 스크린으로

소개했다. 김여송광주일보사장과이상택매일신문사장을비롯해권영

진대구시장, 이용섭광주시장, 이철우경상북도지사, 김영록전남도지

사등이축사와상생메시지를영상으로전했다.

내빈들은 이번행사가영호남상생,화합의장에서더나아가국토

균형발전마중물이될수있기를바란다. 코로나19 사태에서빛을

발했던형제애를유지해앞으로도대한민국동서광역경제권

을구축하자고입을모았다.

행사의꽃인상생장터엔오전10시이전부터시민발길이이어졌다. 호남에서 23

곳, 영남에서29곳의직거래장터부스가마련됐다. 오후2시에는각지역특산물을

저렴하게구입할수있는 깜짝경매쇼도진행됐다.

영광군부스에서굴비를판매한김영선(67)씨는 코로나19로장사가안돼힘들

어하는소상공인이많은와중에이런행사를마련해줘서너무고맙다며 영광굴비

를비롯해대구시민들에게선보일좋은상품들을많이가져왔으니행사동안많이

찾아달라고말했다.

경북울릉군부스에서갓잡아온배오징어를선보인김연만(51) 씨는 배에서

살아있는상태로바로건조시켰기때문에아주싱싱하다. 몸통을보면결이선

명하게살아있다고강조했다.쫄깃한시식용오징어다리를씹던사람들은이

내지갑을열었다.

평소쉽게볼수없던특산물이한곳에모이자장터를찾은시민들의눈이

휘둥그레졌다. 각자손에든장바구니와접이식짐카트는영호남각지에

서온특산물로가득찼다. 친구 2명과함께장터를찾은이영옥(61) 씨

는 곧김장철이라김장재료를싸게사려고오늘행사를기대했다며

완도군특산물인미역,다시마,보리새우등좋은물건을싼가격에살

수있어서기쁘다고했다.

이번행사장에는상생장터,경매쇼뿐아니라지역예술인들이주

도하는다양한무대이벤트도마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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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화합의장터

영호남농어민모처럼웃었다

온라인개막식에서이용섭광주시장이영상을통해축사를전하고있다.

온라인개막식에서축하공연이펼쳐지고있다.

5일대구시달서구대구시신청사예정지에서전라도와경상도를이어주는화개장터를방불케하는 상생장터가펼쳐졌다.영호남시도민들은대구의새랜드마크가될신청

사예정지에서서로가져온특산물을맛보며정을나눴다. <매일신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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